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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기상안전망,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 지킨다
-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예보’로 미리 준비 → ‘특보’로 사전 대비 → ‘재난문자’로 즉각 대응!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6월 13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상청 직접

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상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특별시에서 

각각 미래 위험기상 전망과 기상청 긴급재난문자 직접발송 계획, 재난문자

서비스(CBS)의 현황과 고도화 방향, 서울시의 여름철 주요 방재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공주대학교 장은철 교수(장마특이기상연구센터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의 시간에는 관계 민간 전문가, 언론인, 국책 연구기관 및 중앙·

지방정부 방재 담당자가 함께 기상청 직접발송 재난문자가 나아가야 할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론회 주제인 ‘극한 호우 재난문자’는 6월 15일(목)부터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해당 지역에 직접 발송한다. 기존에는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던 긴박한 위험기상정보가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 기상청 재난문자 직접발송 모식도 >



   발송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된 경우*이다. 또한 매우 급격히 발달하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은 시간당 72㎜ 이상의 강한 폭우의 대해서는 즉각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 호우로 인해 피해 발생 사례 연구 결과, 약 80%가 강수량 50mm/1h 및 90mm/3h 이상에서 발생

(피해 발생 누적 확률 80%)

  이러한 ‘극한 호우 재난문자(CBS) 기상청 직접발송’은 행정안전부의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경기·

인천)에서 먼저 시범 운영되며, 기상청은 그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이 호우 재난문자(CBS)를 직접 발송함으로써 위험기상정보의 현장

전달력이 확장되면서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①예보에 따른 방재 대응 준비와 ②특보에 따른 사전 대비에 더하여, 

③재난문자를 통해 가장 위험한 순간·현장에 방재역량을 집중하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3중 기상안전망’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바로 우리의 가족일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정책을 준비했습니다”라면서, “기상청에서 발송된 

재난문자를 확인하시면, 그 즉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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